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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8년 불과 145표차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

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니얼 고(39, 이하 댄 고

) 전 내각 감독 및 운영 차관이 제 6지구 MA

주 연방 하원의원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댄 고 의원은 하원의원 시스 몰튼이 상원

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가

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준비된 후보임

을 알렸다. 그의 출마 선언은 몰튼 의원의 후

임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주자들이 우후죽순

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뤄졌다. 

6선 의원인 몰튼(46)의 상원 도전으로, 노

스쇼어 지역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

주당 내 경선이 열리는 ‘오픈 시트(open

seat)’가 됐다. 정치적 인재가 넘치지만 열

린 공석 선거가 드문 매사추세츠 정치 지형

에서 보기 드문 기회이다. 

댄 고 연방 하원 재출마 선언,
시스 몰튼 의원 공석 노린다 

▶▶10면으로 계속

상처치료 50%앞당기는 한국 패치, 보스톤서 미국진출 교두보 확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

국의 바이오 스타트업 일렉셀(elecell, 대표

한형섭)이 보스톤서 열린 의료장비 전시회에

서 상처 치료를 50% 앞당기는 전기자극 패치

로 전문 평가단을 매료시키며 미국시장 진출

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일렉셀은 지난 10월초까지 보스톤에서 개

최된 연례 메디컬 디바이스 전시회(MEDe-

vice Boston2025)에 참가해 전문가들의 호평

을 받으며 ‘올해의 제품상((Innovation

Showcase Product of the Year 2025)’을 수

상했다. 더구나 외부 전문 평가단의 한 사람인

브래들리 워 라이프웨어 테크(Life Wear

Technologies) 회장은 패널 토론 자리에서 “

지금 당장 미국시장에서 판매해도 될 제품”

이라고 호평해 주목을 받았다. 

카이스트에서 스핀오프한 일렉셀의 패치는

우리 몸이 상처를 LTK신호경로를 통해 자생

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모 ▶▶12면으로 계속

일렉셀, 보스톤 메드디바이스 2025에서 ‘올해의 제품상’ 수상 

종이 물전지 기술과 전기 상처치료 결합, 다양한 상처 치료 

BTMD의 권유로 한국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도 동시에 노려 

<전체 기사 읽기>

10월 1일 종료된 보스톤 MEDevice Boston 2025에서 올해의 제품 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일렉셀의 한형섭 대표가 상처치료 패치를 설명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몰튼 상원의원 출마로 ‘승진 사다리’ 열린
제6선거구, 후임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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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서 한국 혁신 기업 9곳  미국진출 첫문 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전문기업 비디엠티글로

벌(BDMT Global)이 미국 헬스케

어 시장에 한국 혁신기업들의 새로

운 진입로를 열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MEDevice Boston 2025 전시회에

서 BDMT는 ‘탑혁신기업시리즈

(Top Innovators Series)’를 공식

출범시키며, 한국을 비롯한 9개 혁

신기업을 미국 의료 시장에 소개했

다. 이 중 일렉셀(elecell)이 상처 치

료 패치로 ‘올해의 제품상(Inno-

vation Showcase Product of the

Year 2025)’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

았다.

BDMT 글로벌의 임수지 대표

(Managing Partner)는 이번 행사

를 “한국과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첫 본격 무대”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대형

전시회만 참여해 실질적 성과를 얻

지 못했다”며 “이번 행사는 실제

투자자, 유통사, 병원 관계자 등 의

사결정권자 앞에서 바로 사업 협의

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고 강

조했다.

에머슨대 마케팅 교수인 임 대표

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미

투자 미팅과 유통 계약 논의가 행사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시가

끝난 지 며칠 안 돼 이메일과 화상

회의로 구체적인 후속 미팅이 잡히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용

로보틱스 기업 로엔(ROEN Sur-

gical)의 경우 세계적 내시경 유통

사 소날 매타이 칼 스토즈(KARL

STORZ North America)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로엔 같은 기업을

만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언급하

기도 했다. 

이번 ‘탑혁신기업시리즈’는

BDMT가 2023년 메이요 클리닉

(Mayo Clinic)과 공동 출범한

DAC(Digitization, Automation,

and Cross-Industry Collaboration)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다. DAC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산업 간 협업

을 통한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MEDevice와의 협력

으로 미국 의료 생태계 내에서 실질

적 비즈니스 연결을 강화하는 플랫

폼으로 발전했다.

임 파트너는 “혁신기술은 FDA

승인만 기다리다 시장 타이밍을 놓

치는 경우가 많다”며 “승인 이전

단계에서도 신뢰 구축, 유통 네트

워크 형성, 오피니언 리더 협력 등

다양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미국 시장 진

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

전략과 타이밍’이며, 이번 행사는

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일렉셀(ele-

cell)은 BDMT의 사전 매칭을 통해

미국 투자사 라이프웨어테크놀로

지스(Life Wear Technologie)의 브

레들리 워 회장과 직접 만남을 가졌

고, 이 자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

으며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했

다. 임 파트너는 “일렉셀은 기술

력뿐 아니라 리더십 팀의 글로벌 역

량이 뛰어나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

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탑 혁신기업(Top Inno-

vators)’로 선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Bioneer(감염병 진단용 글로벌

MDx 솔루션), Coreline Soft(AI 기

반 CT 진단), elecell(전기자극 상

처치료 패치), ENcell(세포·유전

자치료 바이오 제약), MindsAI(AI

기반 정신건강 솔루션), Nemesis(

생체신호 분석 기술), Orange Bio-

med(당뇨 모니터링용 마이크로플

루이딕스), ROEN Surgical(수술용

로보틱스), Seven Point One(AI 음

성 기반 치매 조기진단) 등이다.

임수지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내년에도 전시회를 이어가며, 투

자 규모와 협력 네트워크를 더 확장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혁신

기술들이 미국의 메이드인아메리

카 산업 재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

국의 혁신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때

”라며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글

로벌 소통력과 리더십”이라고 강

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한국 혁신기업 9곳, 미국 시장 진출 가속… 일렉셀 <올해의 제품상> 수상

9월 30일에서 10월 1일 까지 보스톤 토마스메니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EDevice Boston 2025에서
비디엠티글로벌(BDMT Global)이 주관하고 있는 탑글로벌이노베이터스 패널 세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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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총장배 미주 태권도 챔피언십
성황리에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세종대학교 총장배 미주

태권도 챔피언십(Sejong Uni-

versity President’s Cup

Taekwondo Championship)’

이 매사추세츠주 댄버스의

Danvers Indoor Sports Com-

plex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번 대회는 세종대학교(총장 엄

종화)가 주최하고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와

미주동문회(회장 홍순우)가 공

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샐리 케란스 MA주

하원의원, 질 케힐 댄버스 타운

매니저, 모린 버나드 댄버스 시

의회 의장, 댄버스 시의원인 두

트로셋 조코 박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태권도는 한미 양

국의 청소년을 잇는 문화적 다

리이며, 교육과 리더십을 함께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고 전

하며, 향후 교류 확대를 약속했

다.

이번 대회에는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

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해 공정

한 경쟁과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우수한 선수들에게는 세종대

학교 총장상(Sejong Presi-

dent’s Award)이 수여되었으

며, 참가자들은 “세종대학교

의 교육철학과 태권도의 정신

을 통해 세계를 향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강덕모 주임교수는 축사를 통

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

종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국제 태권도 교류 캠프’, ‘

스포츠산업 학술포럼’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교

육협력의 기반을 확장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홍순우 사범은 “태권도는

세계를 연결하는 언어이며, 세

종대학교는 그 중심에서 글로

벌 인재 양성의 길을 열고 있다

”고 말하고 “태권도를 통해

한미 간 문화·교육 교류의 장

을 확장하고, 세종대학교가 세

계 속의 스포츠 교육 허브로 자

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세종대학교가

지향하는 산학협력형 글로벌

교육 모델의 대표적 성과라고

주최측은 평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스

펠과 재즈, 팝을 아우르는 싱어송라이

터 한명옥이 새 음반 ‘Myoung Ok

Han’s Hymn’을 발표했다. 이번 앨

범에는 그녀가 직접 선정한 4곡의 애창

찬송가가 담겼으며, 성대폴립이라는 어

려움을 두 차례 이겨내고 준비한 작품

이다.

한명옥씨는 이미 세 장의 정규 앨범(

가스펠·팝·재즈)과 두 장의 싱글을

발표한 베테랑 아티스트다. 1990년대 초

반 ‘Reach out to Jesus’로 가스펠 가

수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오스트리

아 뮤지션들과 협업한 록발라드 ‘다시

시작해’로 대중음악계에도 이름을 알

렸다. 당시에는 ‘한수영’이라는 예명

으로 활동했다.

경희대학교와 버클리음대를 졸업한

한명옥은 서울예술대학, 백석대, 숭실

대 등에서 실용음악 강사로 5년간 재직

하며 음악교육에도 힘썼다. 이 시기 재

즈풍의 가스펠 앨범 ‘God’s Gar-

den’을 발표했고, 2009년 미국으로 이

주해 론지음대 대학원에서 재즈와 클래

식을 전공했다.

그녀는 2017년 가스펠 싱글 ‘My

Lord, My God’, 2021년에는 국악의 색

채를 가미한 재즈풍 가스펠 ‘이 세상

에  그  누 가 ?(Who can be in this

world?)’를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매된 음반은 ‘Myoung Ok Han’s

Hymn’과 더불어 기존 ‘My Lord,

My God’ 싱글의 자켓 디자인을 새롭

게 수정해 (주)빅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 2월 공개됐다.

한명옥은 지금까지 11곡의 창작곡을

직접 작사·작곡했으며, “모든 노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태어난 곡”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삶의 고뇌를 겪은 사

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

특히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Myoung Ok Han’s Hymn’은

한국에서는 멜론, 벅스, 소리바다 등 주

요 음원 플랫폼에서, 해외에서는 아마

존,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등에서 감상

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싱어송라이터 한명옥, 새 찬송가 음반 발표

한미 문화교류와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새로운 장 열어

성대결절 극복, ‘Myoung Ok Han’s Hymn’ 음반. 가스펠·재즈 넘나드는 목소리로 ‘위로의 음악’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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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사진으로보는2025 코리아데이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는 10월 10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주청사 그레이트홀

에서 주 하원의원 등 주요 정계인사를 초대해 K-문화를 선보이는 코리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7



종합  8 The Boston Korea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북부 지역을 지역

구로 둔 시스 몰튼(46) 연방하원의원

이 민주당 내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에드 마키(79) 연방상원의원에게 공

식적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몰튼 의원은 15일 공개한 선거 출

마 영상에서 “우리 당은 너무 오래

현상 유지에 집착해 왔다”며 “이

제는 방향을 바꿀 때”라고 선언했

다. 그는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으

며, 지난 대선에서 얻은 교훈을 돌아

볼 때 마키 상원의원이 80세의 나이

로 또 다른 6년 임기를 맡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몰튼 의원은 마키 의원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반세

기 동안 의회에 몸담아온 인물이 지

금의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키 캠프 측은 몰튼 의

원이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정치

적 야심을 앞세운다”며 비판했다.

캠프 매니저 캠 샤르보니에는 “마

키 상원의원은 지금도 트럼프의 극

단적 의제에 맞서 싸우며 정부를 재

개하기 위한 헬스케어 수호에 집중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리더십

”이라고 반박했다.

마키 의원은 1976년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13년 상원으로 진

출했으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

니라 아이디어의 세대”라는 말을

자주 인용해 왔다. 그는 상원 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렉산드

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

과 함께 ‘그린 뉴딜’ 등을 추진하

며 세대 간 연대를 강조해 왔다. 2020

년에는 젊은 세대의 상징적 인물인

조셉 케네디 3세의 도전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마키 의원은 이미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 엘

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그를 “

싸움을 아는 진보적 챔피언”이라

고 평가했고, 하원 원내총무 캐서린

클라크 역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몰튼 의원은 “보편적 의료

보험, 기후변화 대응, 공격용 총기 금

지,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공약으

로 내세우며 “진보적 가치를 새 세

대의 리더십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2014

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9선 중

진 존 티어니를 꺾으며 정치에 입문

했다. 이후 2019년 낸시 펠로시의 하

원의장 복귀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

했고, 같은 해 짧은 대선 출마 시도도

있었지만 중도 하차했다.

몰튼 의원은 당내 주류와는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

에 대해 민주당은 솔직한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논란

을 일으켰으며, 캠프 매니저가 사퇴

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올해 1월

WBUR과의 인터뷰에서 “이 반발

이 바로 내 주장을 증명한다”고 말

했다.

또한 지난해 그는 조 바이든 대통

령에게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새

로운 세대의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

로 촉구한 인물이다.

이번 몰튼 대 마키의 맞대결은 전

국적으로 세대교체를 둘러싼 민주

당 내 갈등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최

근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방향성

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몰튼 의원 같

은 젊은 정치인들은 “이제는 새로

운 지도자가 나설 때”라고 주장하

고 있다.

몰튼 연방하원의원, 마키 상원의원에 도전장…
“세대교체 필요하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스톤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

단되면 2026년 월드컵 경기를 다

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경

고하며, 보스톤의 치안 문제와 미

셸 우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스톤과 매

사추세츠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차 량  도 로 점 거 (street

takeover)’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난 10월 5일 보스톤 사

우스엔드에서는 경찰차가 공격

받고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으

며, 경찰은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보스

톤 시민들을 사랑한다. 경기가 모

두 매진된 것도 알고 있다”며 “

하지만 보스톤 시장은 좋지 않다

”고 말했다. 이어 “그녀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똑

똑하긴 하다”며 미셸 우 시장에

대해 무례한 평가 발언을 내놓았

다. 

그는 또 우 시장을 “급진 좌파

(radical left)”라고 부르며 “이

런 거리 난동이 지금 보스톤의 일

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고 문

제를 짚었다.

문제의 불법 도로차량점거는

운전자들이 교차로나 주차장에

서 고속 드리프트나 묘기를 선보

이고, 관중들이 이를 촬영하는 불

법 행위로, 최근 매사추세츠 동부

여러 지역 및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는 보스톤과

랜돌프에서 경찰차가 공격받았

고, 하이드파크에서는 관중 한 명

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

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우 시

장)가 우리에게 전화만 하면 2초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연방 정부의 개입 가능성

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보스톤이 안전하

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친구

인 FIFA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

에게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년 월드컵에서는 폭스보로의 질

레트 스타디움에서 7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도 언

급하며 “그 도시가 제대로 준비

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보스톤 월드컵 경기 딴 곳으로
옮길 수도"

<전체 기사 읽기>

최근 차량들의 도로점거 사태 지적하며 우 시장 향해 “급진 좌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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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글로브는 워싱턴에서 트

럼프 대통령과 맞설 자질이 있는

후보인가 하는 점이 이번 경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댄 고는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

으며, 28세에 전 보스톤 시장 마틴

J. 월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 주목

을 받았고, 월시 전 노동부 장관의

오랜 측근으로 지내왔다. 

다른 주자인 전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 제이미 벨시토(탑스필드

)도 이메일을 통해 출마를 알렸다.

댄 고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

뷰에서 “워싱턴과 매사추세츠 양

쪽의 공직 경험이 다른 후보들보다

돋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관세

철폐부터 여권 발급 처리, 시민 민

원 대응까지 정부를 효율적으로 작

동시키는 방법을 잘 안다”고 말했

다.

그는 “마틴 월시 시장 밑에서

‘모든 전화에 답하라, 문자에 답

하라, 작은 팟홀 하나도 외면하지

말라’는 원칙을 배웠다”며 “그

런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몰튼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주요

현안에서는 당 주류와 보조를 맞췄

지만 지도부를 향한 직설적인 비판

으로 ‘이단아’ 이미지를 굳혔다.

그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4년

대선 후에는 민주당의 트랜스젠더

관련 메시지가 패배 원인 중 하나

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반발해 트랜스젠더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 베서니 안드레스-

벡이 지난 7월 몰튼에게 도전장을

내며 “제6선거구는 정치인의 발

판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싸우는

대표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몰튼의 자리를 두고 더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20년 조 케네디 3세

가 상원의원 도전에 나서며 하원의

원을 사퇴했을 때도 9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였다.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로는 린 시

장 재러드 니콜슨, 몰튼의 비서실

장 릭 자키우스, 핀테크 기업 임원

겸 변호사 존 베시아 등이 있다.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 짐 누엔

(트램 누엔)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 그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

는다”며 “몰튼 의원의 결정은 많

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린 시장 출신으로 MBTA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톰 맥기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반면 몇몇 거물급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일찌감치 접었다. 셰일럼

출신 김 드리스콜 부지사는 재선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고, 브렌던 크라이튼 주상원의원(

린)도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

아쉽지만 이번은 적기(適期)가 아

니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6선거구는 1996년 존 티어니가

공화당의 피터 토킬드슨을 근소하

게 꺾은 이후 오랫동안 민주당이

장악해왔다. 티어니는 부인의 탈세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2014

년 몰튼이 민주당 경선에서 50% 이

상의 득표로 그를 제치며 정치 무

대에 올랐다. 이후 몰튼은 공화당

의 리처드 티세이를 14포인트 차로

꺾고 의회에 입성했다.

그 후 몰튼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서 사실상 도전 없이 재선

을 이어왔으며, 지난 선거에서는

예비선거와 본선 모두 단독 후보였

다.

현재 제6선거구는 민주당이 절

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4년 대

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58%, 엘리

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57%의 득

표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경

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

자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 전 차관은 이미 선거엔 익숙

하다. 그는 2018년 니키 송가스 하

원의원 은퇴로 공석이 된 제3선거

구에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로리

트래핸에게 0.2%p 차이로 패배했

다. 이후 앤도버 셀렉트맨에 출마

해 당선됐다. 

최근 댄 고는 워싱턴 근무를 마

치고 앤도버 자택으로 이주했으며,

“한국계·독일계·이탈리아계·

레바논계 혼혈인 두 자녀가 다양성

을 존중하는 매사추세츠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살기 부담스럽

지 않은 환경, 건강보험과 주거비,

식료품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자랑스럽

게 여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고 싶다”며 “정부가 어떻게 효과

적으로 일하는지 이미 경험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다.

노스쇼어는 128번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북동쪽 해안에 접한 타운

과 도시들이다. 전체 구성은 백인

이 70%, 히스패닉이 15%, 아시안

이 6-8%, 흑인이 5% 정도다. 주로

민주당 성격 또는 중도적인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      

댄 고 연방 하원 재출마 선언, 시스 몰튼 의원 공석 노린다

978.870.0508 
978.87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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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방, 전기자극으로 상처치료를 가속화하는

패치다. 특히 전기자극을 물전지라는 종이

배터리를 사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혁

신 기술이 더해져 패치가 완성됐다. 

이미 학계에서는 전기자극을 통해 상처

를 치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

해 전기치료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기는 벽에 전기플러그를 통해

치료하는 장치들이어서 각 개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일렉셀은 상처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생

성되는 진물을 동력원으로 물전지를 충전,

전기자극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현재

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다. 

9월 30일 BDMT가 제휴을 맺은 MEDe-

vice전시회에 참가한 한형섭 대표에 따르

면 “실질적으로 전기자극을 통해 각종 치

료를 시도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

들은 지금 유럽 및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렉셀은 지난해 3월에 창업한 회사로 1

년이 조금 넘은 신생 회사다. 그러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회사이기도 하다. 한 대

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14

년 동안 이런 의료, 외과, 과학 기술을 연구

해왔다. 

한대표는 “전기 자극이 상처 치료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임상 연구 결과들

이 나오면서부터 상처치료에 대한 연구를

단독으로 시작했다.  “전기 자극이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들을 진행을 하다가 상처치료 쪽에 좀 효

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다.  

특히 “(만성질병으로 발생하는) 당뇨족

이라든지 욕창이라던지 이런 이런 상처에

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

황”이라고 한 대표는 지적했다. 이 같은 질

병에서도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내년 상반기 삼성 아산병원에서 진

행한다고 말했다. 간단한 상처 치료 쪽 즉

클래스 원은 FDA 승인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당뇨족이나 욕창 같은 상처 치료

를 위해서는 임상을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 

제품 출시 시기에 대해 한대표는 “한국

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미국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대표는 한국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미국에 진출을 할 생

각이었으나 미국 컨설팅을 담당한 보스톤

의 사업개발 마케팅 회사인 BDMT에서는

한국 시장을 뚫은 이후 미국 시장을 생각하

지 말고 동시에 진행하라 권장했다는 것이

다.  

올해 참가하지 않으려 했다는 한 대표는

“실제로 와 보니 되게 반응들이 좋아서 내

년 즈음에 미국에다가도 지사를 설립을 하

고 또 적극적으로 판매 쪽에도 클래스원부

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한형섭 대표는 현재 일렉셀의 가장 강력

한 경쟁력인 해자에 대해서 묻자 탄탄한 회

사 연구 인력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10년 이상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던 연구자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

원10년정도 함께 연구한 카이스트의 박지

민 교수, 물전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장진수 박사님 도 함께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

는 미국의 경우 당뇨나 욕창 같은 만성질환

으로 인한 상처 치료 제품에 대한 소비는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 가정에서 직

접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란 점에서 총 시

장 규모는 거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처치료 50%앞당기는 한국 패치,
보스톤서 미국진출 교두보 확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벤처

데이터 분석업체 피치북(PitchBook)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둔

기업 중 10곳이 향후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 기

업으로 꼽혔다.

피치북은 전미벤처캐피털협회(NVCA)와

공동으로 3분기 ‘벤처 모니터(Venture Mon-

itor)’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인공지능 학습모

델을 활용해 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VC 엑싯 프레딕터(VC Exit Predictor)’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에서 미국 전역의 약 45개 기술·바

이오테크 유니콘 기업이 IPO 가능성 순위에 올

랐으며, 이 중 10곳이 매사추세츠에 본사나 주

요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확

률은 84%에서 97% 사이로 평가됐다.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스닉(Snyk)의 CEO

피터 매케이는 “스닉은 처음부터 상장을 염두

에 두고 설립된 회사”라며 “시장 상황이 성숙

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충분히 평가받

을 시점이 오면, 주저 없이 상장에 나설 것”이

라고 밝혔다.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발로헬스(Valo

Health)의 CEO 브라이언 알렉산더도 “발로

는 인공지능 기반의 인간 인과 생물학과 예측

화학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의약품을 공동개

발하며,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익을 확보하는 구

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 기업 이나리(Inari)는 “자금

조달이나 향후 재무 계획에 관한 추측에 대해서

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매사추세츠에서 상장을 완료한 기업은

바이오테크 1곳에 불과하고, 내년 상장 계획을

발표한 기술기업도 1곳뿐이다. 그러나 전문가

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분기별 재무보

고 의무 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기업

이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피치북이 꼽은 매사추세츠 ‘IPO 유력 10대 유

니콘’

폼 에너지(Form Energy, 서머빌) –철-공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상용화 중. 올해 초 전체

인력의 약 5% 미만을 감축.

스닉(Snyk, 보스톤) –개발자 보안 플랫폼. 내

년 1월부터 주 3일 출근제 시행 예정.

트랙스 리테일(Trax Retail, 보스톤) –전 세

계 12개국에 사무소를 둔 소매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발로헬스(Valo Health, 렉싱턴) –대규모 데

이터와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 케임브리지의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Flagship Pioneering)

스핀오프.

인디고 애그(Indigo Ag, 보스톤) –2013년 설

립된 농업 기술기업으로, 18개국에서 운영 중.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즈(Generate:Bio-

medicines, 서머빌) –생성형 AI를 활용해 단백

질을 새로 설계. 작년 노바티스와 10억 달러 규

모의 파트너십 체결.

테세라 테라퓨틱스(Tessera Therapeutics, 서

머빌) –유전성 질환 치료용 신유전자 약물 개

발. 빌앤멜린다 게이츠재단 투자 참여.

후프(Whoop, 보스톤) –피트니스 트래커 제

조사로, 혈압 측정 기능을 둘러싸고 미 FDA와

규제 논의 중.

콜로절 바이오사이언시스(Colossal Bio-

sciences, 보스톤)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가

설립한 ‘멸종 복원’ 기업. 매머드와 도도새

복원 프로젝트로 유명.

이나리(Inari, 케임브리지) –AI와 유전자 편

집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고수확 작물 개발

.

이 밖에도 피치북은 미국 내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

(Stripe),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컴퓨터 인터

페이스 기업 뉴럴링크(Neuralink), 인공지능

선도 기업 오픈AI(OpenAI) 등을 함께 꼽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유니콘' 10개사, 상장 임박… 스닉·발로헬스 등 유력 후보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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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지난주 9일, 매사추세츠 에버

렛에 거주하는 13세 이민 소년이 동

료 학생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체포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연방 이민세

관단속국(ICE)에 인계되어 500마일

떨어진 버지니아주의 수용시설로

이송됐다.

소년의 부모는 망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ICE에 직접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지문 채취만으로도 연방 데이

터베이스가 작동해 ICE 요원들이

순식간에 에버렛 경찰서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

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에서도 얼마

나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민자 추방

집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 지문 채취로 시

작됐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에 따르면 ICE는 지역 경찰이 채취

한 지문 정보를 FBI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자동으로 사건을 접수한 뒤,

연방 시스템 내 이민 기록과 연결해

신속히 체포 대상자를 특정했다.

매사추세츠 법원 판례상 주 및 지

방 경찰은 연방 체포영장 없이 ICE

의 요청만으로 사람을 구금할 수 없

다. 다만 ICE는 경찰에 ‘석방 시점

’을 문의하고 현장에 미리 대기해

체포할 수 있다. 보스턴은 ICE와 정

보 공유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지만

에버렛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

나 에베렛 경찰이 석방정보를 ICE

와 공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에버렛 시장 카를로 드마리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ICE에 연락

한 적이 없다”며 “ICE는 자체적

으로 접근 가능한 수사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경찰이 10월 9일 오후 학교 인

근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학

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버스 정

류장 근처에서 길이 6~7인치의 양날

칼을 소지한 13세 소년을 발견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ICE는 소년이 총기까지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드마리아 시

장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소년을 체포해 지문을 채

취한 뒤, 곧 부모에게 “곧 석방 예정

”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부모가 경

찰서를 찾기 전 ICE 요원들이 나타

나 소년을 인계 받았다. 다음날 소년

은 버몬트 주 벌링턴 ICE 시설을 거

쳐 버지니아 수용소로 이송됐다.

보스턴 이민변호사 안넬리즈 아

라우주는 “아동의 경우 연방 정부

는 별도의 절차적 보호 의무를 가진

다”며 “권리 보장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버렛 교육감 윌리엄 하트는 학

부모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최근

단속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불

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학

교는 학생 정보를 법원의 유효한 영

장이 없는 한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

교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길 바

란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법률개혁연구소

(Massachusetts Law Reform Insti-

tute)의 이민 전문 변호사 헤더 윤츠

는 “13세 아동이 이런 식으로 연방

추방 절차에 휘말리는 일은 극히 이

례적”이라며 “이는 현재 미국에

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심

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은

급격히 강화되어, 에버렛처럼 외국

출신 주민이 많은 도시에서 체포 및

구금 건수가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

이 증가했다.

이번 사건은 ICE가 성인뿐 아니

라 미성년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강

제추방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하고

깊이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방 정부의 ‘이민 집행 효율화’

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는 공포와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에버렛 13세 소년 체포… ICE의 신속한
집행력 드러내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베드퍼드에 본사를 둔 로

봇청소기 제조사 아이로봇(iRo-

bot)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가 “매우 흥미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주

가가 급등했다.

광고 전문매체 애드에이지(Ad

Age)와의 인터뷰에서 아테나 카

스 비 키 스 (Athena Kasvikis)

CMO는 “아이로봇은 현재 제품

측면뿐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도 매우 흥미로운 성장 국면에 있

다”며 “특히 우리의 상징적이

고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룸바

(Roomba)가 다시 도약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아이로봇 주

가는 15일 정오 기준 최대 55% 상

승하며 7개월 만의 최고치인 주당

6.09달러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

했다. 15일 종가으로도 여전히

$5.52상승세를 유지하며 시가총

액은 1억7천만 달러에 달했다.

카스비키스는 매출 수치는 언

급하지 않았으며, 회사 대변인도

새 룸바 제품의 판매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즉시 내놓지 않았다. 그

녀는 “사람들은 여전히 룸바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들을 계속 사

랑하고 그 신뢰 위에 더 나은 제품

을 쌓아간다면 그 사랑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로봇은 올해 3월, 사업 재

편의 일환으로 새로운 룸바 라인

업을 출시했다. 개리 코언(Gary

Cohen) CEO는 당시 “아이로봇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제품 출시

”라고 평가했지만, 회사는 “소

비자 수요, 경쟁, 거시경제 상황,

관세 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제품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이로봇은 2024년 아마존 인수

무산 이후 경영 위기를 겪어왔다.

2023년 인수 협상 당시 회사는 칼

라일 그룹(Carlyle Group)으로부

터 2억 달러 대출을 받았으며, 지

난달 만기 연장을 다시 협상해 오

는 10월 24일까지 상환 유예를 확

보했다.

코언 CEO는 8월 실적 발표에

서 “지속적인 시장 역풍과 신제

품 생산·판매 확대의 지연으로 2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고 인정했다. 회사는 2025년 상반

기에만 1억1천만 달러의 순손실

을 기록했다.

아이로봇은 지난 3월부터 전략

적 매각 또는 부채 재조정을 포함

한 회사 구조조정 검토를 공식 개

시한 상태다. 이번 카스비키스

CMO의 발언은 현재 아이로봇이

전략적 매각 또는 부채 재조정이

일정 정도 순항을 겪고 있다는 단

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

적으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아이로봇, '성장 국면 진입'발언에 주가 급등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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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몇 시간 만에 버지니아 주 추방수용시설로 이송



14 The Boston Korea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종합/칼럼

셧다운 합의 실패시…MA 커넥터, 건강보험료 1년 $1300 상승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까지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매입이나 재융자를

미루셨던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 모기지 금

리가 완만하게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높은 금리로 인해 거래량은

줄었지만, 모두가 알고있듯이 그동안 상승

했던 주택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최근 금리 안정세 속에서도 부

동산 가치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리에 주택을 구입하

셨던 분들도 당시의 높은 평가가치를 기준

으로 재융자(Refinance)를 진행하는 사례

가 늘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높더라도 집

값이 크게 유지되거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해 자산을 재구조화하거나 현금 유

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재융자 수요가 꾸

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스턴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

의 매물은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늦

가을과 겨울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시장

에 나오는 매물이 적어, 원하는 조건의 주

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으로 겨울철은 가장 좋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로 꼽힙니다. 매수 경

쟁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도자들이 현실적

인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봄이 되면 매물은 늘어나지만 경쟁

이 치열해지고 집값도 다시 상승하는 경향

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가 추가로 하

락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리가 더 내려

가면 매수 수요가 급증하고 주택 가격이 다

시 오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바이어 입

장에서는 기다리다가 더 비싼 가격에 같은

집을 사게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와 시기

판단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신 분들은

미리 사전승인을 받아두고, 마음에 드는 매

물이 나올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가 필요합니다. 재융자를 고려하신다면, 현

재 대출 조건과 잔여 기간, 그리고 향후 거

주 계획을 함께 검토하셔서 금리 인하 추세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가을과 겨울은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 보

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숨어 있는 시기입니

다. 금리 하락과 함께 매수자와 매도자 모

두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 잠시 미

뤄두셨던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시기를 권

해드립니다.

가을 부동산 시장,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다시 활기
Article (19) - Fall Housing Market Heats Up as Mortgage Rates Ease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전역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 셧다운 사태

의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스

톤글로브가 13일 보도했다. 올해

말로 연방 보조금이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이를 연장하

지 않을 경우 많은 주민들이 감당

할 수 없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확대 연방 보

조금은 매사추세츠의 ‘헬스 커넥

터(Massachusetts Health Con-

nector)’를 통해 약 33만7천 명이

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보조금을

영구화하길 원하지만, 공화당은 1

년 연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것

도 “정부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예산

국(CBO)은 보조금이 영구화될 경

우 2035년까지 연방 적자가 3,5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하

지만, 보험 가입자는 3백80만 명 증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헬스 커넥터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되면 매사추세츠 소비자 한

명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300

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리스(Millis)에 거주하는 56세

주디스 오가라는 지역 신문사에서

파트타임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며

, 남편은 프리랜서 컴퓨터 애니메

이터다. 두 사람은 과거 월 보험료

를 1200달러 납부했으나 보조금 덕

분에 한 달 보험료를 450달러로 줄

었다. 

“우린 낭비하지 않으며 검소하

게 살고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너무 비쌌을 땐 그 불안감이 엄청

나다.”라고 오가라는 말했다.

보조금 제도는 메디케이드 자격

은 안 되지만 일반 시장보험을 감

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

인 근로자, 시골 거주자 등에게 필

수적이다. 보스턴의 43세 간호조무

사 찰스 센티스는 매달 300달러 정

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조

금이 사라질 경우 어떻게 감당할

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보험 없이 살 수는 없다. 심장

질환이 있고 손목터널증후군도 심

해서, 보험이 없었다면 올해 의료

비만으로 제 연 소득을 넘겼을 것

이다.”

2021년 보조금 확대 후 전국적으

로 오바마케어(ACA) 시장보험 가

입자는 두 배로 증가했다. 매사추

세츠 헬스 커넥터의 오드리 모스

개스티어 대표는 “이 제도는 사

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다”며 “

보육비나 월세 대신 의료비를 내

야 하는 상황에서 큰 완화가 됐다

”고 말했다.

버크셔카운티의 55세 미용사 크

리스타와 69세 남편 게리는 연 10만

5,750달러 미만을 벌며 보조금 덕

분에 보험료가 월 932달러에서 282

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보조금이

사라지면 이들은 자격을 잃게 된

다.

“KFF(헬스정책분석기관)는

매사추세츠에서 3만4천에서 5만7

천 명이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

다고 추정했다. 주 법은 모든 주민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연방

빈곤선 400~500% 수준의 소득자는

월 132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픈 이유로

파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가

정들이 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도

록 싸우고 있다”고 의회 연설에

서 밝혔다.

반면 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

구소(Cato Institute)는 “이 보조

금은 팬데믹이라는 일시적 비상사

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너무 비싸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우선 정부를 재개방해야

이후 정책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고 밝혔다.

KFF는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루크로

스 블루쉴드 재단의 정책분석가

케이틀린 케니 월시는 “이로 인

한 파급효과는 병원 인력 감축, 진

료 대기시간 증가, 지역 의료 접근

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경

고했다.

건강한 젊은층이 건강 보험을 포

기하면 전체 보험 가입자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보험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오가라는 다시 보험료 인상을 대

비해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디덕

터블이 높은 건강 보험(저렴한 보

험)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고려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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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

스턴은 역사와 공포가 어우러진 한 폭의 영

화 같은 할로윈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다.

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유령 투어

부터 가족 친화적인 할로윈 축제까지,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곳곳에서 열린다. 흥미진진한 귀신 이야기

부터 신나는 할로윈 파티까지, 보스턴에서

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할로윈을 즐겨보

자.

보스턴의 으스스한 역사는 단순한 전설

에 그치지 않는다. 식민지 시대의 묘지부터

현대의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의 어

두운 과거는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

한다. 이번 할로윈 시즌 보스턴을 방문한다

면, 역사와 신비로움이 교차하는 특별한 경

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보스턴의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이

벤트를 소개한다. 각 행사는 보스턴의 풍부

한 문화유산과 현대적 엔터테인먼트를 완

벽히 결합해, 당신의 할로윈을 잊지 못할 추

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프루 부 앳 프루던셜 센터 (Pru Boo at Pru-

dential Center)

프루던셜 센터 쇼핑몰에서 열리는 ‘프

루 부(Pru Boo)’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선형 할로윈 행사다. 50개 이상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참여해 아이들에게 트

릭 오어 트릿을 제공하며, 수익금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다.

아이들은 귀여운 할로윈 복장을 입고 트

릭 오어 트릿을 즐기며, 얼굴 칠하기, 마술

쇼, 호박 장식, 라이브 음악 등 다양한 활동

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FARE(음식 알레르기 연구 및 교

육 단체)가 기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건

강한 간식과 비식품 간식도 함께 제공된다.

어린이 1인당 5달러의 기부금으로 트릭 오

어 트릿 백을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 활동

은 모두 무료다. 이 행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지역 사회를 돕는 뜻깊은 경험이 된다

.

날짜: 10월 26일 2025년 (일요일) 오전 11

시 –오후 1시

주소: Prudential Center,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99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

ter.com/experiences/events/pruboo-

2025/

고스트 앤 그레이브스톤 투어 (Ghosts and

Gravestones Tour)

‘운 명 의  트 롤 리 (Trolley of the

Doomed)’로 불리는 이 유명한 투어는 보

스턴의 어두운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트롤리와 도보 여행이 결합된 약 1시

간 반짜리 투어로, 17세기 묘지기로 분장한

가이드가 보스턴의 가장 으스스한 장소로

안내한다.

신비로운 노스 엔드 터널, 1780년의 미스

터리한 ‘어둠의 날’, 그리고 보스턴 항의

유령 ‘검은 옷의 여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두 묘지, ‘그래너리 매장지’ 와 ‘

킹스 채플 매장지’ 방문이다. 여기서는 사

무엘 애덤스, 폴 레비어, 그리고 보스턴 대

학살 희생자들의 무덤을 만날 수 있다. 할로

윈 시즌에는 매우 인기가 높으므로 미리 예

약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두워진 저녁시간

전용 투어도 있으니 좀 더 으스스하게 제대

로 즐기고 싶다면 고려해보자.

날짜: 연중 수시 운영 (할로윈 시즌에 특

히 인기)

주소: 200 Atlantic Avenue (Long Wharf

Marriott 근처), Boston, MA 02110

웹 사 이 트 : https://www.ghostsand-

gravestones.com/boston#tours

비콘 힐 위드 어 부! (Beacon Hill with a

BOO!)

보스턴 바이 풋(Boston by Foot)에서 진

행하는 약 90분의 특별한 워킹 투어로, 비콘

힐의 고풍스러운 거리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탐험한다. 자원봉사 가이드가 살인,

미스터리, 혼란, 그리고 유령이 등장하는 실

화 기반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30년 이상 이어져 온 이 프로그램은 보스

턴 바이 풋의 대표적인 인기 행사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할로윈 의상을 입고 참여하면

더욱 즐겁게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예약은 필

요 없으며, 가이드에게 직접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인기가 높으므로 일찍 방문하

는 것이 좋다.

날짜: 할로윈(10월 31일 2025년) 

시간: 오후 5시, 5시30분, 6시, 6시 15분, 6

시30분, 6시 45분 

비용: $25

주소: Meet at the Corner of Park and

Tremont Streets(1 Park St. Boston, Mass-

achusetts 02108)

웹 사 이 트 :

https://bostonbyfoot.org/tours/beacon-

hill-with-a-boo-/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의 으스스한 매력에 빠져들다: 2025년 할로윈 시즌 완벽 가이드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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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얼음판위에서 스케이트

를 탈 적이다. 스케이트 날이야 날

카롭고 얇다. 그럴적에 미끄러운

얼름판위에서 서있는 건 무척 어

렵다.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다. 얼음판이 두텁다해도 서있

기에는 위태위태 하다는 말이다.

차라리 발을 떼어 놓아야 스케이

트날을 밀며 나아가는게 넘어지

지 않는 방책이다. 

빙판이 굳었을 적에도 그러한

데, 하물며 얇은 얼음판이라면 걷

는 것은 불가하다. 넘어지는 건 둘

째치고, 체중을 감당할수 없는 얼

음판은 곧 깨어지는 거다. 논바닥

위 어름판이라면 발목만 젖신다.

그러나 저수지위 얇게 깔린 어름

판 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이건 수

습이 불가능 하다. 수습불가 인바

. 

"인생은 살얼음판"이라는 말이

있다. 이따금 듣는 구절이다. 우리

네 삶이 얼음위를 걷는듯 불안정

하고 위태롭다는 의미일게다. 살

어름 판은 곧잘 우리네 인생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거다. 

이런 살얼음판을 무사히 건너

온 동지들에게 찬사를 건넨다. 이

조경 시조시인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늙을

것을

굴레를 풀려나와 허허(虛虛)한

듯 실실(實實)하네

내 주름 그대 백발도 노을 속에

고와라

시인의 시조는 이어진다. 늙을

수있는 것은 행운이라고도 했다. 

흐린 눈 고마워라 다 정다워 보

이네

화음으로 들리네 가는 귀 먹은

덕에

들국화 흐드러졌네 이 자리가

꽃자리

(이동경, 지금이 제일)

시인은 늙은 지금이 제일이란

다. 스케이트로 말하자면 얼음을

지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게 제

일이란 말인가? 아니면 이미 결승

선을 넘어선 그때를 말하는가. 더

달릴 필요가 없을 때를 말하는데,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 헉헉이는

데 흰입김만 비어져 나올 것이다.

그나마 중도에 미끄러운 빙판에

넘어져 큰 부상이 없음을 감사 하

노니. 

누구는 위태로운 인생이라 했

고, 미끄러운 인생이라고도 했다.

얼음판위를 빠르게 달려 나가는

수 밖엔 다른 도리가 없는 듯 하다

. 아예 얼음위를 날아가는 비법은

없을 것인가. 

훨훨 날고 싶어라. 살얼음판 무

사히 건너고 싶어라. 

지금까지 살아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7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시니어센터'에서 한국 축제가 열리고…

한담객설閑談客說: 미끄러운 인생

지난 10월 10일 루즈벨트 아일랜드 소재

‘시니어 센터’에서 한국 ‘추석잔치’

를 열었다. 이번 추석 잔치를 열게 된 것은

이곳 ‘시니어 센터’에서 봉사를 해오던

문종희 목사(주찬양교회 열방선교사)가 주

선하게 되었으며 루즈벨트 아일랜드 전 회

장이었던 쏘냐 장의 인솔하에 즐거운 잔치

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주 일에 한 번씩 찾

아가 꽃밭에 물을 주며 시니어 센터 어른들

과 이야기도 나누며 친분을 갖고 있던 곳이

다. 물론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각 나라 노

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하다.

문종희 목사는 주찬양교회(김희복 목사

시무)에서 다민족 예배를 통해 사역하고 있

다. 1년에 1-2회 정도 열방에 선교지를 택해

다녀오는 ‘열방 선교사’이기도 하다. 요

즘은 에어로폰 연주로 여러 작은 교회들 예

배 시간에 찬양을 맡아 사역을 하기도 한다

. 또한 양로원에 어른들을 찾아 에어로폰 연

주로 찬양과 기도로 어른들의 외로움과 적

적함을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역에 열

중이다. 어디 그 뿐일까. 매주 토요일 <맨해

탄 선포외침전도>팀의 주 멤버이기도 하다

. 전도 중에 몇 목사들이 ‘에어로폰 연주’

를 하는데 그 중에 함께하는 목사이다.

처음의 시작은 그랬다. 루즈벨트 아일랜

드에서 사는 문종희 목사가 봉사도 할 겸 ‘

시니어 센터’의 어른들을 한 번씩 찾고 있

다고 말이다. 관심 속에서 전 한인회장이던

쏘냐 장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고

유의 명절이 ‘추석 잔치’를 열면 어떻겠

느냐고 말이다. 이렇게 시작되어 음식을 무

엇을 해야할까. 한국 분들만 계신 것이 아

니고 여러 각 나라 분들도 계시니 추석에 어

울리는 맛난 음식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의

견이 시작되고, 후원자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한국문화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오가게 되어 결정이 되었던 것이

다.

참석자들을 소개하면 전체 사회를 쏘냐

장(전 루즈벨트 아일랜드 회장)이 맡았고,

시작 찬양은 이광선 찬양사역자가 맡았다.

국악팀 노선숙 권사, 안제젤 집사, 김백준

장로가 함께 했다. ‘생명의 강가에서 /아

리랑’(노선숙, 안지젤), 소고춤 ‘감사하

며 찬양할지라’(안지젤), ‘뱃노래’(김

백준 장로)가 있었다. 또한 기타는 스티브

Cha(집사), 찬양은 스티브 Lee(이광선 찬

양사역자)와 에어로폰 연주는 문종희 목사

가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등 여러 음악과 연주와 찬양을 선보

였다.

뉴욕 한솔에서 음식을 오더해 갔다. 그 많

은 음식을 루즈벨트 아일랜드까지 운반해

오신 기타리스트 스티브 차 집사의 사랑과

수고에 함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린다. 이

렇듯 모여서 맛난 음식과 찬양과 국악과 춤

, 기타와 에어로폰 연주는 각 나라 민족의

어른들의 어우러짐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부엌에서 돕는 손길들의 분주함

에 더욱 맛난 음식을 대할 수 있었다. 그곳

에서 봉사하셨던 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

사를 전해드린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하면 이뤄

낼 수 있음을 또 다시 실감했다. ‘루즈벨트

시니어 센터’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마

음을 나누고 꽃밭 가꾸기를 함께 하면서 마

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현대의 삶 속에

서 자녀들은 바삐 살고 있으니 부모를 찾는

자식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안다. 때로는 서

운하고 외로운 마음이 어찌 없을까. 이렇게

서로의 나눔으로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이리

라. 여러 민족이 살기에 종교도 각기 다르

다. 그래서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없지만, 서

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처럼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은가. 다른 분

들의 찬양과 국악과 춤과 기타와 에어로폰

연주를 담아내는 사진 담당(신 영 선교사)

봉사를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했다. 또한 김

효순 목사와 염일두 복음사역자의 참여로

더욱 감사했다. 우리는 이처럼 내게 주신 것

들을 나누며 사는 것이 제일의 행복이다. 더

불어 사는 삶이 더욱 절실한 현대를 사는 우

리들이지 않은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

다. 이번 행사를 주선한 문종희 목사와 쏘

냐 장의 노고에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내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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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들이 신우신염을 단순 감기나

몸살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우신염은 초기 증상이

발열, 오한, 피로감 등 일반적인 감기와 유

사하지만, 사실 세균이 신장까지 침투해

발생하는 심각한 요로 감염 질환이다. 치

료 시기를 놓치면 패혈증, 신부전 등 치명

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우신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상행성 요

로 감염이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방

광염에서 세균이 거슬러 올라와 신장에 도

달하며 발생하는데, 원인균 대부분은 대장

균이다. 드물지만 혈행성(혈액을 통한) 감

염도 가능하다. 피부 농양과 심내막염, 패

혈증 등 다른 부위의 감염이 혈류를 타고

신장에 침투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로결석, 선천적 기형, 전립선비

대증 같은 비뇨기계 구조 이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증식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 당뇨병 환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면

역억제제 복용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도 신우신염에 취약하다. 여성은 요도가

짧아 남성보다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임

산부나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배뇨 지연, 수분 섭취 부족, 과도

한 땀 배출로 인한 탈수 등 생활습관도 요

로 감염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신우신염의 대표 증상은 고열, 오한, 옆

구리 통증, 구역·구토, 배뇨통이며 초기

에는 감기 몸살과 혼동하기 쉬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신우신염을 방치하면 패혈증, 신장 기능

저하, 만성 신부전 등으로 악화되어 생명

까지 위험할 수 있다. 빠른 항생제 치료가

필수다. 

신우신염 치료는 보통 7~14일간 항생제

복용이 필요하다. 고열이나 구토로 경구

복용이 어려운 경우 입원 치료와 정맥 항

생제 투여가 요구된다. 만약 신장 주변에

농양이 생기면 배액술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올바

른 배뇨 습관, 개인 위생 관리가 재발을 막

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복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면 비뇨기계 구조 이상 여부를 확인

하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작은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를 좌우한다

.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생활 관리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 

“신우신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신우신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감기로 오인하기

쉽고, 방치하면 패혈증까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우신염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장내과 이 효상 전문의의 도움

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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